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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와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2016)은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소설의 하나이면서 대중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들이다. 서사 형식과 글쓰기 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0대 한국 여성의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여성의 생애사적 주기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경험과 이슈들을 최대한 펼쳐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변하지 않는 여성의 현실과 젠더 구조’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두 작품은 각각 90년대와 2010년대의 맥락에서 다른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무소의』가 여성의 자의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모든 여성의 공통 경험’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바탕으로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데 반해, 『김지영』은 남성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라는 형식과 여성의 현실에 사실적(역사적) ‘근거’를 부여하는 탈주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여성 서사가 ‘한국 사회’ 및 여성의 현실에 대해 발화하는 방식에 나타난 변화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지영』을 『무소의』를 비롯한 선행하는 여성 서사 텍스트들과의 상호텍스트적 연동의 맥락에서 읽을 수 있게 한다. 젠더가 작동하는 근본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결국 변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무소의』가 개인의 의식과 선택의 문제로 맞서고자 했던 데 반해, 『김지영』은 개인이 삭제되어 버린 구조의 형해들로 기록함으로써 절망의 현실을 새롭게 재현하고 있다. 20여 년의 시차를 가진 두 소설은 여성의 이야기가 여성 서사의 계보 속에서 다시 읽히고그를 넘어 새로 쓰여야 함을 보여준다. 

        

        
          
            초록
          
        

        
          Gong Ji-young's novel Go Alone Like a Rhino’s Horn (1993) and Cho Nam-joo's Kim Ji-young, Born in 1982 (2016) are representative female novels of each era and are works that resonated with the public.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narrative form and writing attitude,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show women's experiences and issues based on women's life cycles as much as possible, dating back to the “present” of Korean women in their 30s. Based on the same consciousness of “unchanging women's reality and gender structure,” they respectively take different narrative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the 90s and the 2010s, Rhino’s Horn expresses explicit antipathy and anger toward male-centered “Korean society” through the prism of women's self-consciousness, on the contrary, Kim Ji-young takes an objectification strategy that gives a realistic (historical) “references” to women's reality in the form of a male psychiatrist's “clinical report”. This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a change in the way female narratives speak about ‘Korean society’ and women's reality. This makes it possible to read Kim Ji-young as the result of its inter-working and intertextuality that inherited and overcame the preceding female narrative texts. The two novels recognize in common that the world did not change because the fundamental structure in which gender works has not changed, While Rhino’s Horn tried to confront the reality as a matter of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choice, Kim Ji-young reproduces the reality of despair by recording the structure in which an individual has been deleted. The two novels, which have a time difference of more than 20 years, show that women's stories must be read again in the genealogy of women's narratives and written anew beyo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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